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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해명자료
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. 5. 21.(수)

국내 기업이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에만 
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

<보도내용 요약>

□ 2026.5.19. 대한경제 「자율주행 메카 광주 ‘딜레마’...예산 86% 현대차 

車값 부담」 보도 관련입니다.

 ㅇ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예산의 대부분이 차량 구매 및 개조에 

투입되었으며, 데이터의 실질적인 과실을 현대차가 독점하기 쉬운 구조

라고 보도했습니다. 

<국토교통부 입장>

□ 광주 자율주행 실증에 사용될 차량은 표준화와 기술탑재에 최적화된 국내 

최초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(SDV)으로 아직 양산단계에 도달하지 않아 

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습니다. 

 ㅇ SDV차량은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가 주요 목표인 이번 실증의 핵심 

인프라로 일정 물량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차량제작에 많은 비중의 예산을 

활용하고 있습니다.  

□ 한편, 광주 자율주행 실증에서 확보하게 되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과실을 

현대차가 독점하기 쉽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 

 ㅇ 수집된 대규모 데이터는 표준화 된 상태로 현대차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

공유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입니다. 

 ㅇ 이외에 전용 보험상품, 운송 플랫폼, 차고지 및 충전소, 차량정비소, 

사무실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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